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라질의 대사로서, 저희의 경제적 불균형에 대해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박지은입니다. 
 
본국은 현재 극심한 경제적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꽤나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왔던 일로, 식민지 역사를 원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 
우리들의 선조는 강제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하여 노동해야만 했습니다. 1888년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자유를 되찾게 되었지만, 오직 소수만이 토지, 자본, 그리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경제 양극화가 전개되었습니다. 
 
백여년이 지난 지금,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유층들은 돈이 돈을 
낳는다고, 기존 자산들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겨나지만, 서민은 열심히 노력하며 
일해도 낮은 임금을 받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국은 2003년 룰라 정부때 지원금 
지급을 통해 극빈층 가정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자 ‘볼사 파밀리아’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의 재분배 정책으로 수백만 명이 극빈 상태에서 벗어나고 아동 
교육률과 영양이 개선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은 없었기에,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 격차는 지속되었고 불평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원금보다는 소득 구조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1.​ 비공식적인 노동자들을 공식 고용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소득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2.​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술을 필요로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3.​ 가난한 사람이 아닌,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금구조를 개정합니다. 
 
본국의 정책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경제 양극화 변화에 모범 사례가 되어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인 변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들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대표 여러분들의 재정적 지원과, 제도 설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면 전세계의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질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열렬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